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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licious Chicken
기분이, 건강이 좋아지는 그리스 식당

그리스요리 전문점 '산토리니'
3일만에 먹을 별식을 찾아라

감기가 제대로 걸렸다. 그런데 감기인 줄 몰랐다. 병원에서는 급성 위

경련이라고 했는데, 아무리 생각해도 감기증상이 심해져서 위경련까지

온 듯하다. 이틀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서 맞은 링거 한 통

에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었다. 

그렇게굶다보니, 먹을것만보면입에침이돌고막먹고싶었지만참았조 해 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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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분이 좋아지는 산토리니 식당

전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외국음식들이 다 모여있

다는 이태원 산토리니로 출발했다(다행히 집에서 가

깝다^̂ ;).

그런데 해밀턴 호텔 골목길을 들어서서 산토리니 간

판을 보는 순간 어?! 약간 허망하단 생각이 들었다. 3

일만에 먹는 맛있는 식사를 책임질 수 있을지 잔뜩 기

대를 하고 온 필자에게는 샌드위치 가게와 흡사한 그

간판이 조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. 그러

나 일단 들어가 보기로 하고 계단을 올랐다.

필자의 우려가 괜한 것이었을까. 산토리니를 들어서

는 순간 기분 좋은 향기에 놀라고 말았다. 그리고 인

테리어가 아주 예쁘고 깔끔하며 화사하기까지… 무엇

보다 어울리지 않을 듯한 색깔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

름다운 식당을 만들어내고 있었다. 정말이지 탁월한

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. 

사진에서 보듯이 식당안은 탁 트인 창으로 인해 채

광이 매우 밝았고, 진한 오크색 테이블과 의자, 그리

고 하얀 식탁보 위의 짙은 파랑색 컵이 톡톡 튀는 듯

해 아주 인상적이었다. 그리고 낮은 천장, 벽 곳곳에

붙은 산토리니섬의 사진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

다. 무엇보다 테이블마다 꽂힌 분홍색 후리지아 꽃 색

깔은 여성스럽고 우아했다. 식당내에 가득한 후리지

아 꽃향기 때문에 식당에서 머무는 동안 기분이 좋아

졌다. 

그리스 음식에 대해서는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다는

것 밖에 아는 것이 없었지만 직원의 친절한 설명 덕에

우리는 외국인이 주로 주문한다는 음식 2가지를 아무

생각없이 주문하고 기다렸다.

샐러드-치킨요리에 이어진 건강식을 먹다

우선 올리브유에 버무려진 샐러드가 먼저 나왔다.

토마토 특유의 맛과 향이 식욕을 자연스럽게 돋궈 주

�

�

�

� 산토리니섬의 사진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.
� 닭고기와 야채를 꼬치에 꽂아 구운‘치킨 수블라키’
� 닭 가슴살을 돈까스 처럼 바삭하게 튀긴‘레몬치킨’

다. 위가 나아졌다는 신호를 받을 때까

지는조금의시간이필요했다.

병원에서 받은 3일치 약을 담보삼아

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죽을 먹어 보니,

이제 뭔가 들어간다 싶었다. 그래서 밀

린 원고를 쓰고자 아주, 아주 맛있으면

서 색다른 음식, 그리고 색다른 분위기

를 찾다보니 그리스 음식을 선택하게

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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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

잠시 후 메인인‘치킨 수블라키’와‘레몬 치

킨’이 나왔다. ‘치킨 수블라키’는 닭고기 꼬치

구이이다. 닭고기와 피망, 양파 등 야채를 꼬

치에 꽂아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은 버터를 발

라 구운 것으로 닭고기 본래의 맛에 향신료 향

과 구이 특유의 향이 독특하다. 

‘치킨 수블라키’는 페타브레드와‘차치키’

라는 요구르트 소스와 함께 먹는 것이 전통식

이라고 한다. ‘차치키’는 우리가 야채나 고기

를 찍어먹는 된장, 고추장, 쌈장과 같은 존재

라고. 그리스에서는 요구르트를 소스로 먹는

다고 한다.

두 번째 요리는‘레몬 치킨’. 우리나라로 치

면 닭가슴살을 얇게 펴서 돈까스처럼 밀가루

를 입혀 바삭하게 튀긴 것이다. 그 위에 레몬

소스가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. 이 음식은 우리

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즐겨먹는 요리로

우리나라 사람들은 레몬소스 특유의 신맛이

나는 음식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고 한다. 

그런데 필자는 오히려 그 레몬소스 때문에

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. 닭고기의 잡냄새는

하나도 느낄 수 없었고, 상큼하면서도 닭가슴

살과 잘 어울려 매우 부드러운 맛을 냈기 때문

이다. 나중에는 고명으로 얹힌 레몬과육을 잘

게 잘라내 닭고기와 함께 먹었을 정도다.

심장질환, 암 발병 낮추는 건강식인 그리스

요리

그리스 요리는 채소와 생선, 식물성 기름을

중심으로 하는 자연식이다. 그리스 요리가 심

장 질환, 암 등 질병의 발병 확률을 낮추고 수

명을 연장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이미

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. 

건강을 위한 채소, 과일 위주의 식단에 저지

방인 페타치즈, 요구르트, 생선 등과 약간의

동물성 식품을 보충하는 그리스인들은 버터

대신 올리브유로 요리하고 견과류를 비롯한

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며, 콩이나 현미 등 가공

되지 않은 전곡을 먹는다. 양념 또한 케이퍼,

올리브, 신선한 허브, 레몬이나 오렌지즙 등

천연 조미료를 이용한다.

세계 3대 장수 식품의 하나로 손꼽히는 요구

르트는 그리스인들이 차치키 소스라는 것을

주식처럼 즐기며 주식과 함께 먹는다. 또한 차

치키 소스에 꿀과 오이를 넣어 수프처럼 먹기

도 한다. 

이국적인분위기여성분들이좋아할만한곳

산토리니는 그리스의 섬이다. 유럽에서는

‘산토리니’라고 하지만 그리스에서의 정식 명

칭은‘티라(Tira)’이다.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

한 관광지로 바닷가에 하얀 건물과 군데군데

파란색이 돋보이는 건물, 파란색 돔지붕이 인

상적인 곳이다. 

산토리니 식당도 마찬가지다. 우리에겐 이국

적이며 낭만적이며 오랜만의 여유를 안겨준

곳.

산토리니 식당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해

밀턴 호텔 옆길로 들어가서 좌회전 후 왼쪽에

있다. 전화는 02-790-3474.

2008. 4�103

페타브레드에 차치키 소스를 곁들인
치킨 수블라키(우)와 샐러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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